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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칩펼지칩 및 집필지칩 셜명회 

1994년 3월께 ‘종합국어대사천(가칭)’의 집필 지침이 완성되고. 4월 15일에 처음으 

로 집필 의뢰를 하였다. 외부 집필 위원은 전문 집필 위원과 일반 집필 위원으로 구분 

되는데. 전자는 주로 시간 강，，~를 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고. 후자는 대학에 전임 

이상으로 계신 분들이다. 

집필할 때 제공하는 자료는 집필 지침. 기존 사천들에서 해당 표제어를 오려붙인 카 

드. 연구원에서 축적한 용혜. 집펼 의뢰 목록이다. 따라서 집필 위원이 집필할 때 준비 

해야 할 것은 집펼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집훨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 

전 작업에 대한 관심이 사전 원고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필 의뢰를 

할 때에는 약 두 시간에 걸친 집필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다만. 집필 위원들이 샤 

전(離典)에 대한 선지석이 없는 상태에서 집필 지침 설명회에 참석하여서 우리가 원하 

는 만큼 집필 지침에 관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는 의문이었다. 

처음 집필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에게는 약 두 달 간의 시험 집필 기간을 두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집필한 사전 원고를 모두 교열하여 집필자에게 다시 되돌리며， 집필 

자들은 교열되어 다시 돌아온 원고를 연찬실에서 교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한 

다. 즉， 이 기간은 집필자로 하여금 집필 지침의 내용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기간 

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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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에 처음 집필 의뢰를 하였을 때에는 전산 입력에 관한 확고한 방침이 없었 

다. 따라서 집필 원고 양식을 인쇄하여 이를 이용하여 집필케 하였으나， 그후 전산 입 

력을 하는 것이 사전 편찬의 전체 구도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전산 입력 

방식으로 사전 원고를 집필케 하였다. 

전산 입력 방식은 얼마 안 있어 도입될 중형 컴퓨터로의 자료 이송을 염두에 둔 것이 

나， 사전 원고의 관리 및 교열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었다. 전산 입력 방식에서는 

따련돼 있어 집필자가 칩행하연서 λ}전 편찬싫에1 하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많이 반영되었다. 

구생 및교열의 성껴 

교열반은 8월 8일에 구성되었다. 이전에는 사전 면찬실 내 돗풀이부에서 합쩨 해 오 

던 일이었는데. 집필 의뢰 작업과 교열 작업이 분리될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집필 의 

뢰반과 교열반으로 나쥔 것이다. 연구원 1명. 면수원 4명(나중에 5명이 됨)으로 구성된 

교열반은 2총 회씩설 한 쩔써 혈토씩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내 j'jI혈 δ1 천장화화었다. 

그러냐. 이째씩 꼬썽 역시 봉격적인 교열이라기보다 집필자 

성격이 강했μ‘ 외쑤 칩펼 쩌웠야 집필한 사전 원고가 도확하변 교영싼써서용 고작 그 

중 20% 정도슬 뽑아 표봄 :ii!얼을 했올 뿐이기 때문이다 . ..J.짓도 원.Jl 완성윷 위해 교 

열을 본 것이 아니라 집필자 관리를 위해 교열올 본 것이다. 즉. 찰못된 부분올 완전히 

고쳐 주기도 하지만. 상탕 부분은 “집필지침 몇 쪽 참조”나 ‘문형 정보가 빠져 있습니 

다.’， ‘돗풀이와 용례가 맞지 않습니다 형식의 내용으로 교열율 보기도 했던 것이다. 

진정한 교열은 집필된 샤전 원고를 정해진 집필 지침에 따라 충분히 교열하여. 컴퓨 

터에서 수정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교열핸 것은 반대말， 배슷한말 따위의 관 

련 어:휘나 동찌어륜음 깊차 화인~여 각각의 돗풀이 번호를 찢아 써 주고， 인용문 용례 

를 현행 어문 규정에 맞지} 수정송F는 둥의 일이 포함된다. 이 λ 에 챙한 집휠차 관리 

를 위한 교열예서는 。}려한 싫영δ1 이루어지지 못했다. 

처읍에는 씨러한 싫열휘 성책짜 관련하여 교열자들 사이에 

었다. 집훨자 짝려찮 훼한 • 장은 가교열(假校關)방식에샤는 퍼엽의 씩씩逢 찾율 수 

싸!열자가 교열을 해도 이씻 

에 반영되는 앓 아니 집월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집쩔자씩 집핑 수준확 향상 

시키는 것도 아니었다. 비록 집필자가 가끔 교열반으로 찾아와 교열자와 대화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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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켓만오로뉴 짐훨자의 칩휠 수준올 향상시킬 수쓴 없었다‘ 

일부 입뺑자들은 갈*풋 챙식척아고 불생성한 태도로 샤씬 웬고를 점핑해 오 

기 시작했다. 연공원에서 제공싼 용혜를 거의 이용하지 않거냐 기쏟 사전 중 몇몇 사전 

의 내용율 그대로 베끼거나 하는 집필 원고가 나타나기 시착한 것이다. 그러나， 교열자 

01러한 원죄릅 완성시쩔 여깐도， 이러한 칩했짜능을 통체용}는 권한도 

교열자훤은 하릴없이 μl영만. 그것도 표환 셜만 볼 

그러나， 교열자들의 불만은 11월에 들어서면서 일부가 해소되었다. 교열의 방식이 적 

잖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집필된 원고를 바로 접수하지 않고 가접수한 다 

‘음열반에서 섭수된 원꼬여 를 표본 교열한따， 표본 .llL열예세는 내푸 

집필 댔뇌증 교열이 펄 앓삼 원고..ii!.‘설 펼요한 정」L ， 재집월해야 할 

왼고로 분류하며. 이때 재집필해야 할 원고가 교열한 전체 원고의 20%를 초과할 때에 

는 천쳐1 원고의 채칩헬을 요구한다， 그리낀， 재집훤해야 할 원고까 갔열한 전채 우의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야 웠고를 외뢰 · 접추만있로 넘겨 정식칭로 접수케 한다. 

이러한 교열 방식의 변화는 1994년 11월 11일 이후에 의뢰한 왼고부터 적용하기로 하 

였으며. 그 후 집필자들의 집필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었다. 

3，엘 파챙 및 

칩훨 지침에 처1시되지 않았R냐 §완이 펼요한 부분은 수시로 회의름 열어 그 빵얀을 

이때 마련된 집훨 지칭 및 옐 지침은 뽕양과 약어씩 구분， 동썩어띄 범 

위. 1ι 룹석의 거운 융이 있다. 

기존 사전에서는 ‘밭사돈’ , ‘갖신’ 따위를 ‘바깥사돈’ , ‘가죽신’ 따위의 준말로 처리 

이를 예쪼 수용하끼는 에려웠f{. ‘바캘 ’가죽. 이따는 에형이 

i찾 의 챙대형 o1if는 석사적 사상융r 존중항 필요가 있었71 때문씨따‘ 우리는 

계를 동의어로 처리하되. 그 뭇풀이는 더 일반적인 어형에서 하기로 하였다. 

또 우리는 교열을 보면서 준말과 동의어의 구별뿐만 아니라 준말과 약어의 구별이 필 

'tl식하였다， 이에 준말e 일부 흘상이나 일사 유젤이 떨어져 쏠어진 것있표， 약 

어능 뚜 딴어 이성오용 이루어짚 쇼저1어에셔 일부 을설을 뽑아 만뜯 담에로 정씩하였다. 

이에 따르면 ‘걷다’ 는 ‘거두다’ 의 준말이지만， ‘공단江團)’ 은 ‘공업 단지 (I業團뼈’ 를 

줄여 이르는 말허 

사전에서는 분석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았1냐. 가령 대수 사전해서뉴 한 

자 성어인 ’조족지혈(鳥足之血)’ 따위도 기타의 국어 어휘와 마찬가지로 IC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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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족지-혈’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전에서 IC를 보이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다. 사천의 표제어에서 IC를 보이는 일은 해당 표제어의 의미률 이해흩}는 데 도옴을 주 

고. 나아가 그것이 다른 표제어와 맺는 관계를 쉽게 드러내 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 

다. 우리는 IC 분석의 기준으로 두 까지를 세웠다. 하나는 영어나 한문 문법 체계와 같 

은 외국 문법 체계가 아니라 국어 문법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 

어나 접).~룰 IC 분석의 기준이 되는 문법 단위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족지혈 

(鳥足之血Y은 IC 분석하지 않는다조족지’ 나 ‘혈’ 은 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 단어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국어대사전‘에서도 이와 같이 표제어의 IC를 보이도록 방첨이 확정된 것 

은 아니다. ‘개굴-깨굴.처렴 두 직접 생분의 경계가 음절 사이에 놓일 때는 이를 보이 

기가 쉽지만 그것이 .개구리·에서처럼 음철의 내부를 가로지를 때에는 이를 표제어에 

직접 표시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표제어를 .개굴-1 ’나 깨구t!:-l'로 표기하 

는 것은 어문 규정을 정확히 제시하고자 하는 새사전의 연찬 목적에 어긋난다. 그리하 

여 사전면찬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직접 생분의 표시를 표제어의 표기보다는 어원을 제시 

하는 자리에서 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샤전면찬추진위원회에서는 한글 맞춤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 

을 표제어에 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맞춤법 49항.50항에서는 성명 이외 

의 고유 명사나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율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내용은 사전 표제어에 반영활 만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다는 정보를 ‘”로 표기하여 표쩨어에 반영하는 방법을 

시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띄어 쓰는 것이 완칙이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모음 

조화(母音調和)’는 .모음‘조화.로 표기하게 될 것이다. 

8월에는 3월에 나온 집필 지침의 문제점이 상당히 축적되어 수정된 집필 지칩율 발간 

하였다. 집필자가 주로 툴리는 부분은 집필 지침이 불충분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하였기 때문이다. 집필자들은 뭇풀이. 용례， 문형 정보， 관련 어휘 퉁에서 많은 어려움 

을 겪는 듯하였다. 뭇풀이는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구생되어야 하는데， 기존 사전 

에셔는 대체로 호홉이 길고 어려운 한Z써가 쓰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우려는 뭇풀이 

할 내용이 많은 표체어는 간절한 기본 뭇풀이와 추가 뭇풀이로 나누어 제시하도록 권장 

하였다. 또. 용례는 제2의 뭇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제어에 따라서는 뭇풀이만으 

로 그 표제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전형적이고 적 

절한 용례를 수록하여 못풀이를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아엽게도 집필된 일부 원고에서 

는 뭇풀이와 용례가 어올리지 않은 경우가 척잖이 눈에 띄었다. 연구원에서 제공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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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그것이 돗풀이률 이해하거나 보충하는 데 척절하고 전형적인 경우에만 인용문으로 

퉁재하여야 함에도. 일부 집필자들온 이를 구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하기도 하였 

다. 인용문 중에서 그대로 인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온 약간 손질하여 작성문으로 이용할 

수있을것이다. 

문형 정보는 우리 샤전에서 쳐음으로 제시되는 정보란 정에서. 집필자를이 상당히 어 

려팎하였다. 문형 쟁보률 충분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형 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혜하는 것 못지 않게 용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컨대. 기존 사전에서는 

‘각오(톨폼)하다·률 단순히 ‘「통J(자)따)'로 처리하였다. 그런떼， 독자들에게는 자동사 

니 타동샤니 하는 법주가 상당히 어려율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쟁보도 불충분하기 

찍이 없다각오하다. 가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철수는 교원이 되기로 각요하였다.’ 

에서처럼 」기’ 보문을 보어로 취하는 경우이며각오하다· 가 타통사로 쓰이는 경우는 

‘죽음올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가다에서처럼 명샤구를 보어로 취하는 경우이다. 즉 독 

자들에게는 각오하다’가 어떻께 쓰이는가가 중요하지 그것이 자통사인지 타통사인지는 

멸 종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천에서는 'r，통(자)(타)’라는 정보 대신 ‘「동J [..:기로】， 

【…올】. 식의 정보를 제공한다. 

수정된 집필 지침이 발간된 8월 이후에도 집필 지침에 대한 문제점은 itpj1 드러닮다. 

이에 우려 교열반에서는 1995년 2월 말쯤에 최종본 집필 지침융 낼 계획이다. 아마 이 

때쯤이면 더욱 진전펀 집필 지캠융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열반에서 하는 교열의 생격은 집필자 관리률 위한 가교열 

(假校뼈에 불과하였다. 따라셔 집필자가 엉터리로 집필혜 와도 어떻게 규제할 방도가 

없었다. 더구나 이러한 집필자툴은 교열자와의 대화를 그렇게 충요하지 않께 여기는 경 

향도 있었다. 그러나.11월 툴어 '7~접수 • 교열 • 접수· 방식으로 접수 및 교열 방 

식이 바뀌면서 이러한 문쩨첨들이 다소 개선되었다. 역시 원고외 집펼 수준은 학력 따 

위에 비혜하는 것이 아니라 생실도와 판심에 비례함이 입충된 것이다. 

4. 앞으로의 과제 

국립국어연구원에셔 연찬하는 ‘종합국어대;.}전(가칭)’은 9맨에 발간하기로 되어 었 

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사전 면찬의 전 분야에서 상당한 어려·용율 야기하고 있다. 

교열도 예외가 아니다. 훌간 시기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본격척인 교열 시간은 1년 남짓 

에 불과하다. 1995년 3/4 분기까지는 현재처럼 집필자 판리의 교열이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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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까 교열해야 함 내용은 산떠미처웹 쌓여 었다 ‘-’와 “· 기호 표시의 

째처리， 휩챙 쩡보의 경탔 완형 정갔 재처리， ‘한자어 어7나쟁}다’ 표제어와 ‘한자쩌 

어기’ 표써l어.의 뜻풀이 소정， 준말 빛 용의어 우분의 재검로. 관련 어위의 교차 확인 

및 어깨변호 달기. 인용문 용례의 수정 및 표기 교정 따위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우매는 원내뼈서 퍼옐해야 활 쑤환과 원씩에서도 옐헬 수 없는 부분을 갈합， 

원외에서 교썰헬 수 있는 쑤분은 원회 융자활 싼정하여 또셜윷 받기앉L 하였다. 물혼， 

원외 교열 팀을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교열의 성격상 사전의 다른 

분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 교열 팀과 원외 교열 팀 

씨 유기척인 협조 속에서 짜엽할 수 있꽉 ̂1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온 

않이 해소당 수 있으리싹# 붙다. 


